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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이다. 연구대상자는 195명이며,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Ⅰ은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였으며(F=2.543, p=.012), 학년

(β=.079, p=.011)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Ⅱ의 회귀모형 적합도

(F=14.924, p<.005)이며, 연령(β=.079, p=.011), 건강신념(β=.078, p=.001)이 암 예방 건강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암 예방 관련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예방, 암, 태도, 지식, 융합

Abstract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bout cancer,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95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August 5 to August 29, 2020.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cancer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 nursing students. In Model I, the fit of the regression model 

was significant (F=2.543, p=.012), and grade (β=.079, p=.011) was found to be a factor influencing 

the progress of cancer prevention health. Regression model fit of Model II (F=14.924, p<.005), age 

(β=.079, p=.011), and health beliefs (β=.078, p=.001) were related to cancer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ppeared to have an impac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nursing 

students to develop and evaluate cancer prevention-related converge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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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2021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1위가 악성신생물(암)이며, 그 뒤로 2순위는 

심장질환, 폐렴이 3순위, 그리고 4순위는 뇌혈관질환, 

마지막 5순위는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1]. 인간 생명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암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으로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이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인 

1위로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암은 발병 후 질병과 치료에 따른 어려움, 전이와 재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료비 부담 등 대상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발병 후 암치료보다 발병 

전 암 발생요인 및 위험인자와 조기 발견 방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갖게 하여 암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2]. 그리고 습득된 암에 대한 지식은 건강에 위험요소

로 작용하는 문제점과 암 검진과 조기발견 행위와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서민경[4]의 연구에서 성인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

이 높거나 많을수록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실천을 잘 

실천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실천 행위가 높을수록 건강문제

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미래의 간호사가 되어 대상

자의 건강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음주, 흡연과 같은 주요한 건강 

관련 습관은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대학생 시기에 영향

을 준다. 특히, 대학생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습관과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규칙한 식

습관과 흡연과 음주 등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생활습관 관련 질환에 관심이 

낮으며, 이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건강관

련 습관을 형성하기 쉽다. 

특히 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은 본인의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

라, 환자를 간호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교육과정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등은 필수교과목으로 되어있지

만, 암환자간호는 따로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 선택교과

목으로 되어있는 학교가 전부이다.

건강신념은 어떤 특정 질환이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 

그 질환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향,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을 수행하는 경우 그 예방책의 효

과와 수행에 따르는 장애 등에 관하여 지각하는 내용을 

의미한다[5].

박은희 외 [6]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암 

관련 건강신념에 포함된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 그리

고 유익성 등은 많은 암의 예방적 건강행위의 주요한 영

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과 예방을 취

하여 건강한 상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

강증진행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본인의 건

강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

은 건강행위 교육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다. 

1.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

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를 파악보고, 건강증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및 건

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방법

연구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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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D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본인 스스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8개 정도를 고려하여 산출하

였으며, 최소 표본크기가 18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19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본 연구에 사용된 암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수현 외 연구에서[7] 사용한 

암 종류별 암 발생요인, 고위험 대상자, 조기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 조기검진, 유전 및 기타 내용의 6개 영역,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혈액종양병동 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과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다. 점수는 암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

점으로 체크하여 점수범위는 36점이다.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익지 등[8] 연구에서는Cronbach’s 

α .89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87이었다.

2.3.2 암에 대한 건강신념

암에 대한 건강신념 조사도구는 문정순[9]이 개발한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지유익성, 그리고 장애성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김영임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0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74이었다.

2.3.3 암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는 김익지 등[8]의 도구를 보건

복지부가 개정하여 제시한 암 예방 실천지침서에서 ‘국

민 암 예방 수칙’ 부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이 및 건강생활과 운동 등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김익지 등[8] 

연구에서는Cronbach’s α .81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86이었다.

2.4 연구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서, 연구 주제에 심도 깊은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자

문을 얻고 내용에 대한 구성과 프로그램 중재와 전략들

을 수정, 보완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암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그리고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2)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관련 지식,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 비교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3) 간호대학생들의 암에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 및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이 64명, 여학생이 131명으로 

여학생이 67.9%를 차지하였다

20세 이하는 15명, 20세에서 25세는 163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83.6%를 차지하였으며, 25세 이상은 1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64명(24.6%), 여학생은 

147명(75.4%)로 여학생이 많았다.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53명(27.2%), 4학년 52명(26.7%), 2학년 48명

(24.6%), 1학년 42명(21.5%)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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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ts

(N=195)
3.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에 관한 지식, 건강신념, 

건겅증진행위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관련 지식정

도는 연령(t=-3.76, p<.001), 성별(t=-1.09, p=.287), 

학년(F=4.01, p=.002), 종교(t=1.72, p=.085), 자가건강

상태(t=-0.85, p=.395)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

강신념은 연령(t=-3.54, p<.001), 학년(t=3.97, p<.001)

로 따라 연령과 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따르면 건강

증징행위는 자가건강상태(t=5.97, p<.001)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Knowledge on Cancer,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Age

>20

20-25

25<

30.07±1.82

32.56±1.63

31.93±2.01

-3.76

(<.001)

4.05±2.21

4.18±1.99

4.12±2.23

-3.54

(<.001)

18.72±2.71

19.03±2.59

19.56±2.41

1.53(.121)

Gender
Female

Male

33.74±1.75

30.60±1.50

-1.09

(.287)

4.23±2.56

4.01±2.10

-0.40

(.537)

19.97±3.18

17.86±2.45
2.23(.42)

Grade

1a

2b

3c

4d

28.01±2.04

33.01±4.55

31.12±1.76

29.95±1.66

4.01

(0.02)
a<b, a<c

3.98±2.58

4.00±3.04

4.16±2.19

4.18±3.43

3.97

(<.001)
a<b, a<c

16.61±2.64

17.68±2.88

19.01±2.44

19.23±2.46

0.83(.406)

Religion
Yes

No

30.79±1.75

32.03±1.76

1.72

(.085)

4.12±2.39

3.98±3.30

2.02

(.038)

18.60±2.45

18.03±2.89
0.68(.459)

Self 

Assessment 

of Health

Good

Moderate

Bad

30.54±1.97

32.50±1.76

34.11±1.50

-0.85

(.395)

4.20±2.72

4.25±2.99

4.08±2.74

-1.21

(.213)

20.32±2.48

19.10±2.66

19.88±2.59

5.97(<.001)

3.3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에서 암에 대한 지식은 평균 27.23±2.96,

건강신념은 평균 34.18±2.24으로, 암에 대한 건강증진

행위는 평균 72.56±8.93으로 나타남을 Table 3에서 

알 수 있었다.

3.4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는 Table 4과 같다.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암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지식이 많을수록 암 예방 건강

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 p<.001).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신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건강신념이 좋을수록 암 예방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8, p<.001).

Table 3. Cancer Knowledge, Health belief,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95)

variables M±SD

Knowldege(36) 27.23±2.96

Health belief(50) 34.18±2.24

Health promoting behaviors()105) 72.56±8.93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95)

variables
Knowledge Health belief

r(p) r(p)

Knowldege 1

Health belief 0.109(.048) 1

  Health promoting behaviors 0.207(<.001) 0.288(<.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0

20-25

25<

15(7.7)

163(83.6)

17(8.7)

Gender
Female

Male
147(75.4)

64(24.6)

Grade

1

2

3

4

42(21.5)

48(24.6)

53(27.2)

52(26.7)

Religion
Yes

No
122(62.6)

73(37.4)

Self assessment of health

Good

Moderate

Bad

64(31.3)

95(48.7)

3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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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Variable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β t (p) β t (p)

Age 0.043 1.8475 (.071) 0.079 2.012 (.011)

Gender -0.045 -0.859 (.347) -0.061 -1.325 (.172)

Grade 0.079 2.332 (.011) 0.069 1.824 (.053)

Religion -0.049 -1.122 (.275) -0.029 -0.519 (.526)

Self Assessment of Health -0.037 -0.948 (.213) -0.027 -0.628 (.437)

Knowledge 0.021 2.657 (.005)

Health Belief 0.078 4.294 (<.001)

R2

Adj R2

F(p)

0.51

0.33

2.543(.012)

.151

.117

14.924(.005)

3.5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델Ⅰ은 통제 변수들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2.543, p=.012). 학년(β=.079, 

p=.011)이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나타난 모델Ⅱ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F=14.924, p<.005), 

연령(β=.079, p=.011), 건강신념(β=.078, p=.001)이 암 

예방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에 따라 암 관련 지식과 건겅증진행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암 예방교육 경험, 지각하는 건강상태, 운동에 따라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여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11]. 

김계숙[12] 연구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암에 대한 건강행위 점수가 높은 결과는, 본연구의 건강

신념이 높을수록 암 관련 예방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암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때는 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대상자 스스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적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암

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및 건강증진행위 관계를 살펴

보면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신념과 암 예방 건강증진행위는 순 상관관계를 보

임으로써, 건강신념이 좋을수록 암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를 잘 실천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13-16]에서 암

에 대한 태도가 좋거나 긍정적일 때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증진행위도 잘 실행하는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

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를 토대로 반복적이

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김일옥 외[17]의 연구에서 성인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이 높거나 많을수록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실행

이나 실천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 

연구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율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았다[18,19].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실천율

이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양야기[20]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대학생

의 암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암에 대

한 태도, 운동, 대상자의 나이, 암을 걱정하는 것은 

43.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에 대

한 태도가 암 예방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의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암 예방 건강증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암 예방 관련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 아 보았으며, 

지식과 건강신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암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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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여 암 예방 관련 기초자료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암 관련 지식과 건강

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암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이 암 예방 

건강증진 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건강행위에 효과적인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활용방안이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일 지역 간호대학생에게만 적

용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제

한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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